
#1971년 제주일요화가회의 결성

일요화가회란 말 그대로 일요일에 모여서 그

림을 그리는 시민들의 모임인데 소위 직장인

이면서 화가를 꿈꾸는 아마추어 그림 동호회

를 말한다. 시민들은 지치고 답답한 일상에서

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수행자처럼 일요일에

다양한 경관과 도시 곳곳의 삶의 자리들에

시선을 맞춘다. 나날의 바쁜 일 때문에 자아

를 잃어버렸던 나를 회복하기 위해 그림을

그리려는 것이다. 한국의 일요화가회는 1965

년 서울아마추어일요화가회가 발족되면서 지

역의 중 소도시로 확대되면서 오늘날까지도

미술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.

제주일요화가회는

1971년 서울에서 온 서

양화가 천병근(千昞槿,

1928~1987)에 의해서

시작되었다. 제주일요

화가회는 두 개의 모임

으로 이루어졌는데 천

병근이 그림지도를 맡

은 제주시일요화가회

와 서양화가 고영우가

지도를 맡은 서귀포일

요화가회이다. 제주일요화가회는 1971년 여

름, 제주시 삼성혈의 삼성사(三姓祠)에서 첫

모임을 가졌고, 같은 해 12월에 제주시 칠성

통 신탁은행 지하 정다방에서 제1회 제주일

요화가회전 (12월 23~28일)을 열었다. 전시

에는 초대작가와 회원들이 참여했다. 초대작

가는 도외작가로 고 이중섭(유작으로 서귀

포 찬가 출품), 이성자, 김흥수, 천경자, 박

득순, 윤중식, 박생광, 한진수(천병근의 부

인) 등 당시 한국의 유명작가 8명이, 도내 초

대작가로 강용택, 양창보, 강광, 김택화, 김원

민 등 5명, 그리고 천병근, 고영우 지도위원

2명 등의 전문작가 15명의 작품 15점이 출품

됐으며, 그리고 제주일요화가회 회원들인 강

대원(해녀연구가), 최현식(작가), 현충언

(현, 화가) 등과 공무원, 주부, 교사, 회사원

등 모두 18명이 1인당 2~3점의 유화작품 37

점을 출품했다.

이 일요화가회라는 말은 원래 프랑스 화가

앙리 루소(Henri Rousseau, 1844~1910)와

관계가 깊다. 당시 세관 공무원이었는데 루소

는 공직 생활을 그만두고 전업 화가의 길을

걸었는데 비로소 자유를 얻은 그가 파리 시

내의 공원, 거리 모습, 교외를 돌아다니며 창

작에 전념하였고, 루소의 작품을 눈여겨보던

남작 부인 로슈 그레이가 루소의 작품을 열

광적으로 수집하여 책을 발간한 1922년, 루

소에게 일요화가 라는 별칭을 붙여 둔 데서

그 명칭이 시작되었다. (……) 루소가 보았

고 마음에 새겨두었던 이 모든 것들을 그는

일상 세계가 끝나면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

위하여 눈부시게 빛나는 일요일을 그렸다.

라고 그녀는 썼다. 루소, 세잔, 피카소, 브라

크와 같은 반인상주의 화가들의 등장으로 자

연의 재현에 충실했던 인상주의 시대가 막을

내리고 있었고, 서서히 입체파, 구성주의, 표

현주의, 미래파, 다다이즘의 시대가 밀려오고

있었다. 새로움은 항상 혼돈 속에 있는 것이

맞다. 천병근은 파리 생활 후 더욱 다양해진

모더니즘 미술의 세례를 받기에 이르렀고, 그

의 작품의 경향은 도불(渡佛) 이전과는 변한

양상을 보여 주었다.

#제주제일고 교사 끝으로 전업화가의 길

천병근은 1928년 경북 군위에서 천세광 목

사와 고귀학 여사 사이의 2남 5녀 중 장남으

로 태어났다. 어릴 때 한학을 배우고 1945년

17세 때 일본 도쿄 릭고(力行) 상업학교를

졸업했다. 당시 일본 기독교 미술가이자 당시

도쿄 YMCA예술원 회화과 주임이었던 야마

다 미노루(山田 稔)에서 사사한 후, 도쿄 소

재의 미술학교 2년 과정을 수료하고 1947년

19세에 귀국하여 아버지와 함께 목표에 정

착, 목포공립중학교에서 미술교사를 시작했

다. 1978년(51세) 제주제일고등학교를 끝으

로 전업화가의 길을 걷기 위해 이듬해 파리

로 가서 창작에 몰입하다 1981년 3년 만에

귀국했다. 그는 다시 내면의 열정을 좇아

1985년(57세) 도미하여 로스엔젤레스에서 8

번째 개인전을 열고 나서 더욱 강도 높게 미

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과 창작 교류를 했다.

그러나 미국에서 열정적인 작품 활동을 하던

중 1986년 여름 병으로 건강이 악화 돼 귀국

할 수밖에 없었고, 기다리던 건강이 끝내 회

복되지 않아 이듬해 4월 1일 안타깝게도 향

년 59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다. 인생은 잠시

와서 한바탕 불다가 사라진 바람이라고 해도

과언이 아니다. 하지만 기억은 남겨진 작품에

서 오래도록 선명하게 살아난다.

천병근은 1953년 대한미술협회(회장 고희

동)에 99번째 회원이 된 후 당시 부통령이었

던 독립운동가 함태영 목사의 초상화를 완성

한 일 등 일생을 기독교 미술인으로서 성화

(聖畵)를 함께 그렸다. 생애 동안 1954년 3

월, 26세에 목포 YMCA 기독교청년회관에

서 첫 번째 개인전을 시작으로 미국에서 마

지막 개인전까지 모두 8회의 작품전을 열었

다. 젊어서는 앙리 마티스를 좋아하여 마티스

추모를 위해 추모글을 쓰기도 했으며, 그 추

모전 리플릿 표지에 마티스 초상을 판화로

제작했다. 마티스에 대한 동경이 후일 파리행

을 결심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다.

#제주 인연 강광 작가 청회색과 오버랩

천병근은 1971년 경기도 강화도에 있는 강

남중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다가 제주도

로 발령을 받아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로 왔

다. 그가 제주에 와서 맨 처음 시작한 것이

제주일요화가회의 설립이었다. 당시 43세의

혈기왕성한 화가였던 천병근은 제주여자상업

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한 교인의 의뢰를 받

고 40호 크기의 예수의 초상 을 그리기도

했고, 그 작품은 제주시 한 교회에 봉헌되었

다. 그 후 제주제일고등학교, 제주중앙중학교

(74~78년)에서 동시 근무를 하기 전, 1971년

서귀포 소암 현중화와 교유 중 그의 자택에

서 색연필로 소암의 초상을 그리기도 했다.

또 청탄 김광추와도 교유 했으며, 이미 1952

년 목포 교사 시절에는 당시 목포여중에 미

술교사로 재직하던 제주출신 화가 양인옥과

도 교류하면서 25년 동안 제주와 인연을 맺

고 있었다.

또한 천병근이 제주미술과의 인연을 떠올

릴 때 오버랩 되는 한 화가를 놓칠 수가 없

다. 천병근은 1955년 27세 청년 시절, 서울

경복고등학교에서 1960년(32세)까지 만 5년

을 미술교사로 지냈는데 이때 경복고 출신

제자 강광(경복고 1956~59년 졸업, 현 서양

화가)이 미술반에 있었다. 경복고를 졸업한

강광은 그후 1969년 4월~1982년 2월까지 제

주도 오현중 고교 미술교사와 제주대 강사로

생활하며 제주에서 10여 년을 지내면서 들

에서 , 오월의 노래-잃어버린 섬 , 다리가

보이는 풍경 등 여러 명작들을 그려냈다. 강

광이 제주에 있던 기간은 천병근이 제주에

있던 시기(71~78년)와 겹친다. 천병근의 어

두운 청회색은 강광이 제주에서 그린 거친

청회색과 그래서인지 눈에 익다.

천병근에게 제주섬의 자연은 전혀 다른 풍

토를 보여주었고 제주일요화가회를 꾸리다보

니 아무래도 구상적 풍경에 눈을 돌리기도 했

다. 노을 진 한라산, 현무암 여(礖), 귤나무,

해변, 파도치는 바다, 등대, 전복 껍질, 조가

비, 해산물 등 이런 주제는 그야말로 육지와

파리, 미국의 작품들과 전혀 다른 스타일을

보여준다.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키듯 제주에

서의 생활은 실경을 바탕으로 하면서 강한 표

현주의 작품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일요화가

회가 시민미술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 때

문이라고 생각된다. 우거진 초목의 삼성사 모

습을 그린 삼성혈 , 스코리아(송이) 색깔의

귤잎에 노란 열매가 제주를 상징하고 있는

제주 돌담과 감귤 나무 , 청회색 밤바다에

하얗게 일렁이는 성난 파도를 응시하는 제주

바다 등대 . 그러나 제주를 그렸지만 파리에

서 귀국 후 작품 야곡 에선 귤과 조가비 너

머 산방산과 한라산을 배경으로 제주에서의

기억을 부드러운 색채 리듬으로 표현되지만,

제주 시대의 그림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.

귀국 후 추상의 기하학적 요소가 더 확장되고

추상의 한국화에 집착했다. 바로 천병근의 제

주 그림들은 잠시 야생의 색에 눈을 멈추고,

자연의 리듬에 귀를 기울이게 한 향토색으로

의 회귀이고, 다시 역설적으로 그의 내면을

한국적 미학의 본연으로 되돌아오게 했다.

<김유정 미술평론가(전문가)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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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곡, 멀리 한라산이 보인다, 캔버스에 유채, 40.9x31.8cm, 1982

자화상, 종이에 콘테,

35x25cm, 1948


